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작지원 프로그램 

국내 유일 ‘어린이뉴스 뚜뚜’ 5월 19일 첫 방송
- KCA 다양하고 유익한 공공·공익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은 ‘2020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숏폼 분야 지원 프로그램인 <KBS 어린이뉴스 뚜뚜>가 5월 19일(화) 15:30에 

KBS2TV에서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뉴스 뚜뚜>는 올해로 38년째를 맞는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TV 유치원’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앵커로는 인기 키즈 유튜버(구독자 

80만명, 누적 조회수 2억 뷰)인 일곱 살 쌍둥이 ‘뚜아뚜지’가 출연한다.

KBS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어린이 앵커가 어린이의 관점으로 사회이슈를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이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뉴스를 

방영하고 있다. 영국 BBC는 1972년부터 매일 ‘Newsround’ 를 방송하고 

있으며, 캐나다 CBC의 ‘Kids News’, 독일 ZDF의 ‘Logo!’ 등 전 세계 

34개국 방송사에서 어린이뉴스가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까지 KBS에서 방영된 <어린이 뉴스탐험>

이후 별다른 어린이 대상 뉴스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점에서 13년 만에 

부활하는 <어린이뉴스 뚜뚜>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보도자료
2020년 5월 19일(화)부터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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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뚜뚜>는 매주 화요일 15:30에 KBS2TV에서 방영되고,

지상파 방송과 동시에 KBS 자체 OTT 플랫폼인 ‘My K’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KBS키즈’와 네이버TV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제작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전 

연령대의 시청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공공‧공익적 방송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